
연료전지 핵심부품 MEA필름 개발
에너지기술연구원, 시험 생산 운전 성공 … 3M DuPont 이어 기술확보

순수 국내기술로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MEA(막전극접합체)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.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으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필름인 MEA

의 시험 생산에 성공해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과 함께 25인승 연료전지버스에 장착해 시험 운전

을 마쳤다고 10월28일 발표했다.

MEA 양산기술은 세계적으로 3M과 DuPont 등 일부 대기업만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에 성공하기

는 처음이다.

특히, 대용량 고분자 연료전지에 활용될 대면적 MEA를 생산해 50㎾급 연료전지 스택 모듈에 적용한 결과,

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보였고 내구성은 20%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50㎾ 스택에 들어가는 MEA의 양도 대략 320개 수준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었다.

연료전지연구단 양태현 단장은 “MEA를 실제 스택에 적용한 결과,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그룹 및 기업과

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”며 “2013년 경 약 5조원으로 성장하는 MEA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

를 차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한문희 연구원장은 “연료전지 핵심부품의 양산화 기술이 연료전지 상용화 개발 촉진과 더불어 차세대 그린

에너지 기술 보급과 산업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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